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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이익과 불이익 그리고 옳음

내 용

“축하드립니다! 이번 달 인기 웹툰 1위입니다.”

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을 본 순간, 나는 순간의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

참을 수가 없었다. 몇 년 동안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고 그린 작품이 드디어 

인정받았다.

낮에는 알바를 하고 밤에는 졸음을 참으며 펜을 잡았다. 친구들과의 약속도, 

가족들과의 약속도,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. 손목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 

‘손목터널증후군’이라는 말을 들었다.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 휴식을 취

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지만, 나는 그것을 무시한 채 작업을 이어갔다.

포기하고 싶고, 다른 일을 찾아볼까 싶었지만 “작가님, 다음 화 빨리 만들

어주세요.”라는 독자가 쓴 댓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. 웹툰이 유명해

질수록 행복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.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.

어느 날 독자가 보낸 DM 하나가 나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.

“작가님, 이거 작가님 작품 맞죠? 다른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게 올려

놨어요.”

그 글과 함께 링크가 있었다. 링크를 눌러보니 ‘와글’이라는 사이트에서 

내가 그린 웹툰이 허락도 없이 올라와 있었다. 심지어 유료 회차와 쿠키 에

피소드까지 그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었다. 심지어 어느 에피소드는 나의 이

름도 없이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처럼 판매되고도 있었다.

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다. 하지만 삭제를 요청하면 금방 다시 올라왔

고, 다시 삭제해 달라 요청하면 10개, 20개가 더 올라왔다. 사람들은 ‘여기

가 무료니 여기서 봐야지.’라며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었다. 누군가에

게는 그냥 에피소드 한 편이지만, 나에게는 나의 전부였다.

시간이 흐를수록 불법 사이트의 조회수는 점점 늘어났다. 내가 업로드한 정

식 사이트의 조회수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었다. 조회수와 함께 수익도 같이 

떨어졌다.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알바 시간을 다시 늘려야 했다. 업로드 

일정은 점점 늦어졌고, 독자들은 DM으로 “왜 이렇게 휴식이 많냐.”라는 등

의 말을 쏟아냈다.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.

불법으로 퍼진 나의 작품들을 지우기 위해 하루에 수십, 수백 번 캡처를 하

며 증거를 모았다. 하지만 그 시간이 나의 웹툰 제작 시간을 늦추게 하였고, 

다음 이야기 제작이 점점 늦어졌다.

어느 날 새벽, 텅 빈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았다.

‘하,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.’

꿈을 이루고,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

닌,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. 좋아서, 좋아

서 시작했던 그림이 어느새 두려움이 되었고,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‘빨

리 해야지.’라는 생각보다 ‘안 하면 죽는다.’라는 생각이 앞섰다.

‘이번에도 훔쳐가면 어쩌지.’

결국 업로드는 중단되었다. 독자들은 아쉬워했고, 사람들은 왜 그만뒀냐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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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를 압박했다.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. 절망적이고도 절망적

인 나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다.

사람들은 말한다.

“나 하나 본다고 그렇게 피해를 볼까?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.”

하지만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한다. 그 작품 뒤엔 그 작가의 피와 

땀, 그리고 인생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. 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면 작가는 

엄청난 경제적 손해,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.

그럼 선택해보자.

당신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작가의 불이익을 선택하실 건가요?

아니면 작가의 이익을 위해 ‘옳음’을 선택하실 건가요?




